         
예술의전당 소식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담당 큐레이터 서민석 T)580-1518        
                       이옥준  T)580-1514 

                                                             

                          제2회 해외청년작가전 

             <발명된 세계> 
    

      

   2003. 7. 25(금) -  2003. 8. 11(월)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4전시실 

        
        §주 최 : 예술의전당 (www.sac.or.kr) 

        §입장료 : 일반                       2,000원 

                   초,중,고 학생 및 일반단체  1,000원 

                   초,중,고 학생단체 및 경로우대   500원 

              (무료: 장애인, 국가 유공자, 부모동반 미취학 아동)   
        §관람시간: 11:00 - 20:00(2003. 8. 4(월) / 매월 첫 주 월요일 휴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이 5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단장하여 7월 25일 재개관한다. <제2회 해외청년작가전>은 이번 재개관전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해외청년작가전은 세계 각국에서 한국 미술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보여주는 자리이다. 금번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브라질, 일본등 5개국에서 자신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는 10명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참여작가는 진신, 장혜연, 탐리(이상 미국), 류호열, 이한수, 원성원, 최선아(이상 독일), 전강옥(프랑스), 성상원(브라질), 김태혁(일본)등이다. 

1. 전시 개요 

    가. 전시 목적 
   해외청년작가전은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젊은 작가들의 작품들을 통해 각국 현지의 문화와 접목된 한국미술의 새롭고 다양한 모습을 조명하고 젊은 작가들이 각국의 문화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여 표출하는 지를 통해 한국미술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다. 

    나. 전시 구성 
   

   전시 구성은 현대미술의 다양한 분야들, 즉 회화․판화․조각․영상․컴퓨터 그래픽․사진․설치․인터액티브 아트 등을 망라하여 관객들이 현대미술의 분야별 특성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출품 작품들의 형식적, 내용적 측면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품 설명과 작가와의 대화등 부대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다. 전시 개요 

  

   □ 기간: 2003. 7. 25(금) - 2003. 8. 11(월) 

   □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4전시실 

   □ 주최: 예술의전당 

   □ 참여작가: 총10명 

   □ 국가별 참여작가 및 부문 

    ․ 일본: 김태혁(판화/설치) 

    ․ 독일: 류호열(컴퓨터그래픽), 이한수(인터액티브 아트), 

            원성원(디지털 사진), 최선아(영상 설치) 

    ․ 브라질: 성상원(조각)  

    ․ 미국: 장혜연(사진/개념), 진신(설치),  탐리(평면) 

    ․ 프랑스: 전강옥(조각/설치) 

   □ 부대 프로그램 

   ․ 전시설명: 전시기간 중 매일 오전 11시, 오후 2시 / 제4전시실 

   ․ 작가와의 대화: 전시기간 중 매주 수요일, 토요일 오후 4시 / 제4전시실        

   □ 문의: Tel 580-1514/8  Fax 580-1614 

   □ 큐레이터 : 서민석(sky@sac.or.kr) 

                 이옥준(dune5170@hanmail.net) 

   □ 개관시간 

     11:00 - 20:00 (매표마감 19:30) 평일, 주말 동일 

     매월 첫 주 월요일 휴관 / * 2003. 8. 4(월) 

   □ 입장료: 일반 2,000원 

             초, 중, 고교생 1,000원 

             (20인 이상 단체 50% 할인) 

             경로우대증 소지자 500원     

   □ 무료입장:  부모동반 미취학 아동, 장애인, 국가 유공자    

2. 전시 소개 

                  색다른 <발명된 세계>로의 초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생활하는 세계와 우리가 용인하는 세계다. 전자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접하면서 살고 있는 세계이고 후자는 간접적으로 경험된 세계 혹은 존재할 것이라고 규약적으로 인정하는 세계이다. 이외에도 우리는 후자의 연장선상에서 예술가들이 제작한 작품세계, 특히 미술작품도 일종의 세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미술작품은 우리와 함께 현실에 공존하지만 그 작품 속의 세계는 우리와 관련될 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고 볼 수 없다. 아무리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모방한다해도 말이다. 왜일까? 그것은 실제 세계라는 원재료가 예술가의 눈과 마음을 통해 재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작품의 세계를 허구의 세계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작품세계는 현실 세계와 동떨어져 있지 않고 그럴 수도 없다. 우리가 작품들을 통해 감동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충격을 받기도 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작품세계를 어떤 세계로 명명할 수 있을까? 

   필자는 현실이라는 틀에서 소재를 찾고 현실과의 지속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발명된 세계>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세계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가들 스스로도 현실에서 자신의 세계를 인정받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한다. 일상 생활에서의 ‘발명품’이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일맥상통한다. 다만 용도에 대한 목적만이 다를 뿐이다. 일상의 발명품이 실용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작품의 발명된 세계는 인간의 지성과 감성 그리고 상상력에 호소한다. 

   우리는 이 같은 발명된 세계, 즉 미술작품을 통해 미적 경험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발명된 세계인 예술작품은 용인되고 가치를 인정받는다. 관람자들은 저마다의 가치관을 가지고 작품들을 통해 작가들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때로는 자기 것으로 만들려 한다. 

   아울러 우리는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새로움(novelty)'을 선호한다. 그것도 자연스럽게 말이다. 이를 설명할 만한 타당한 근거를 든다면 “인간은 새로움을 선천적으로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는 심리학자들의 여러 실험을 통해 증명되어 설득력을 갖는다. 자신의 경험을 가만히 돌이켜봐도 그렇다. 우리는 아무리 재미있는 것도 쉽사리 한 번 이상 보려하지 않는다. 게다가 여러 번 본 것은 아예 식상해 한다. 그렇지만 급격한 새로움, 즉 아주 생소한 것은 선호하지 않는다. 기존의 것에서의 완전한 일탈은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오히려 다른 차원에서 해석한다. 요컨대, 기존의 것에서의 일부의 변형이나 새로운 것의 덧붙임만을 선호한다. 

   이러한 점에서 <제2회 해외청년작가전>은 주목을 끌만하다. 한국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작가들이 해외 현지의 문화와 환경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겪어 개념화한 생각들을 토대로 작업한 색다른 ‘발명된 세계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코드가 맞는 새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다. (전시도록 서문에서 발췌) 

  3. 참여작가와 작품 

   <제2회 해외청년작가전>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저마다의 작품 세계를 세계 각 국에서 체험한 자신만의 색깔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하면서도 새롭다. 작품 형식에서도 그들은 전통 형식의 틀 내에서 안주하기보다 새로운 형식적 틀을 구성해낸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진신의 천을 이용한 설치작업이다. 진신의 작품 「꿰맨줄 Seams」과 「빨랫줄 Clothesline」은 우리 일상이나 산업체에서 나온 천(직물)을 가지고 축적하거나 변형시켜 작업한 것들이다. 그의 작업은 의류 등 천에 얽힌 우리의 집합적, 개인적 경험을 은연중에 반영하고 있다. 「꿰맨줄」은 셔츠와 드레스를 사용해 하나의 천조각만 남을 때까지 오려서 제작한 복합적인 선 구조다. 「빨랫줄」은 이러한 「꿰맨줄」의 구조를 확장한 것으로 의류의 유사한 조각들을 꿰매 붙인 것이다. 

   장혜연은 글쓰기와 사진 작업을 통해서 존재와 부재의 문제를 소통과 단절의 형식으로 얘기한다. 그녀에게 있어 12년간의 이국생활은 모국어를 소통의 도구가 아닌 단절의 도구로 인식케 했고 한편으론 모국어를 고국에서마저 소통 불가의 도구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했다. 그녀는 이러한 상황, 즉 소통과 단절의 경계를 「live / leave: 거기 있으며 아직은 없는 사람」에서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그녀는 소통과 단절의 경계에 머무는 아니 머물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탐리는 색종이를 오려 붙이는 페이퍼 콜라주를 주로 하는 작가다. 그의 작업은 우리의 의식 세계에 의식과 잠재의식 그리고 무의식, 모두 세 가지 의식이 있고 부지불각(不知不覺)에 우리가 이 세계들을 넘나든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탐리의 작업은 명상의 세계, 즉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아의 세계로의 몰입에서 이루어지는 데, 그는 여기서 선과 색 그리고 형상들을 이미지화하고 이를 그의 미적 상상에 따라 재구성한다.「Arcanum series」는 이러한 그의 확장된 마음의 표상을 보여준다. 

   류호열은 「무제」를 통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컴퓨터라는 매체를 통해 현실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낸다. 그는 ‘비현실의 현실화’라기보다는 ‘탈 개념화’를 지향한다. 즉 기존의 것들을 조합하거나 개조를 해서 비현실적인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닌 상상 속에서 개념화해 이를 제작하는 현실 일탈적 속성의 작업을 한다. 작품에서 보여지는 다섯 가지의 짧은 이야기는 작가 자신만의 유토피아의 세계를 보여준다. 

   첨단 매체를 즐겨 사용하는 이한수는 영상과 사운드를 이용한 쌍방향 소통 방식을 보여준다. 관객 수에 따라 변하는 디지털 합성음과 이 음에 따라 반응하는 디지털 영상 사이의 조화를 꾀하는 작업이다. 영상 내용은 에어리언과 같은 다양한 몬스터 형상들로서, 음에 반응하여 몬스터들이 축소, 확대, 회전등 역동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그의 작품을 통해 관객과 작품과의 상호소통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원성원은 디지털 사진을 통해 문명화된 주거 공간을 자연이 있는 새로운 시각적 유토피아로 변형시켰다. 사람들이 문명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연을 가까이 두고 싶어함에 착안해서다. 그녀는 이를 위해 아날로그 카메라에 찍힌 방과 다른 열린 공간에 존재하는 자연들을 컴퓨터에서 합성시켜 한 공간으로 어우러지게 했다. 따라서 연작「Dreamroom」들은 공히 막힘이 없는 열린 구조를 갖는다. 그리고 사진들의 주인공들은 각 공간에 동화된 각기 다른 행위들로 자신들만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 합성된 공간 이상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최선아는 아시아에 대한 개념들을 인터넷을 통해 이미지화함으로써 아시아의 추상화된 모형을 제시한다. 그녀는 서구인의 시각을 통해 아시아를 관찰하기 위해 독일인들이 아시아에 대해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들 285개를 모아서 인터넷을 통해 이미지와 영상자료들을 얻어내고 이를 편집하여 비디오와 인덱스가 있는 카드들을 통해 제시하였다. 작가는 인터넷 검색시 발생하는 우연성과 서구인과 동양인 간의 인식 차이등이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새로운 편집을 통해 새로운 텍스트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문화 읽기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전강옥은 중력의 물리적 현상에서 드러나는 균형과 불균형의 문제를 설치로 다룬다. 그의 작품들은 순간성과 불안정성 그리고 나약함에 의한 추락의 위험들을 형상화한다. 입체물이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에 주목하여 시지각에서의 긴장감과 균형을 탐구한 결과다.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는 사진 예술에서 보듯 그는 결정적․절대적 순간의 미학을 조각과 사진으로 표현하였다. 우리는 그의 작품에서 병존하는 역동성과 균형, 시간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대중적이며 키치(kitsch)적인 작업을 하는 성상원의 작품은 직관적으로 볼 때 유머스럽다. 사실상 ‘유머’가 그의 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테마다. 생활 속에서 자신을 자극하는 유희적 쾌(快)를 추구코자 하는 욕구의 결과다. 작품에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오브제들, 특히 플라스틱 인형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작품은 해체된 다양한 이질적인 오브제들을 강제적이면서도 우연적으로 조합하거나 재구성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따라서 그의 작품은 친숙하면서도 새롭고 새로우면서도 억지스럽다. 이는 한편으론 고정된 이미지의 변화에서 오는 ‘새로운 차원’을 환기시킨다. 

   김태혁은 전사, 반복, 찍음이라는 판화의 속성과 기술복제시대의 허상과 실상을 종이배를 통해 연계시키고 있다. 그는 형식적으로 판화의 이차원적 특성을 종이배를 통해 입체화함으로써 판화의 표현의 한계를 극복한다. 내용적으로는 한국인이라면 친숙하고 추억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종이배의 속성을 자신의 표현 매체로 삼고 있다. 즉 종이배가 갖고 있는 물리적 모순(종이와 물의 관계)과 그것이 담고 있는 상징적인 꿈을 통해 문명사회의 부조리와 허구적 일면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공존하는 현실의 불안정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효과는 전시 벽면에 설치된 반사경을 통해 극대화된다. 

   이상의 총10명의 참여작가들의 작품들을 통해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브라질등 세계 미술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페이퍼 콜라주, 판화/설치, 사진/설치, 컴퓨터그래픽, 디지털 사진, 인터액티브 아트등 다양한 아이디어와 첨단매체가 어떻게 혼용되고 조화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4. 작가 프로필(가나다 순) 

김태혁(1965-) 

현재:         동경예술대학 대학원 미술연구과 박사과정 재학중 

2001         동경예술대학 판화과(非常勤강사) 

1995         동경예술대학 대학원 미술연구과 (판화) 수료 

1990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학과 졸업 

개인전 

2003         시로타 갤러리(동경) 등 다수 

2001         고토 갤러리(동경) 

1999         금산 갤러리(서울) 

1996         캐스트아이언 갤러리(뉴욕) 

1995         요코하마 미술관(요코하마) 

그룹전 

2003         아트리에-C126전(금산갤러리,서울) 

2002         판화 5색전(금호미술관,서울) 

1994         크라코우 국제 판화 트라엔날레 ‘94(크라코우, 폴란드) 

             제14회 아시아 국제 미술전(아시아미술관, 후쿠오카) 

류호열 (1971-) 
1999          독일 슈바익 예술대학교(담당교수: John M. Armleder) 

1997          중앙대학교 조소과 졸업 

그룹전 

2002          언제, 어디서, 누가, 그리고 왜인지는, 덕원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HOTEL UFER,  Hotel Ufer , 뒤셀도르프 독일 

               Einfahr ausblick,  Kunstakademie 뒤셀도르프, 독일 

               PFLUMMI, Brix kunstraum , 베를린 독일 

2000           기다리는 동안 즐겨라!, 아메리칸 파인 아트 갤러리, 뉴욕 

               Lovely musik , Junge Kunst , 볼프스부륵 독일 

성상원(1965- ) 

1986        브라질 FAAP미술대학 

199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개인전 

2003      THOMASCOHN, 쌍파울로 

1998      SHOPPING PLAZA SUL, 쌍파울로 

          SHOPPING PAULISTA, 쌍파울로 

          SHOPPING WEST PLAZA, 쌍파울로 

원성원 (1972-) 

현재        퀄른 미디어 예술대학 대학원 재학중 

2002        뒤셀도르프 예술대학 졸업                  

1995        중앙대학교 조소과 졸업 

개인전 

2004         에어랑엔 시립 갤러리, 에어랑엔, 독일 

2002        디지털아트 갤러리, 프랑크푸르트, 독일 

2002         IP 도이칠란트, 쾰른, 독일 

2001         본 미술협회, 본, 독일 

그룹전 

2003         말러라이 인 포토그라피, 뮌헨, 독일 

             물전, 서울시립 미술관, 서울 

2002         2 리버플 비엔날레 (인디팬던트), 리버플, 영국 

             운하임, 슈타트하우스울름, 울름, 독일 

2001         나투라에(Naturae), 아트하우스 에센, 에센, 독일 

             호텔 우퍼, 우퍼 호텔, 뒤셀도르프, 독일 

1998         뒤셀도르프-도쿄-서울, 쿤스트라움, 뒤셀도르프, 독일 

이한수 (1967-) 
2000        독일 부라운슈바빅 미술대학 졸업 

1996        독일 하노버 미술대학 FH Hannover 

1994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 

개인전 
2002        복제된 천사, 쿤스트페어라인 욀링하우젠, 독일 

2002        보살21, 슈베어테 쿤스트페어라인, 독일 

2001        보살21, 유럽 중앙갤러리, 프랑크프르트, 독일 

            로봇 ll, 오이스키르헨 미술진흥협회. 독일 

           천왕성에서 온 일기예보, 인사미술공간 
            괴수의 방, 한서갤러리, 서울 

그룹전 

2003         한민족의 빛과 색, 일본 이와테현립미술관, 모리오카, 일본 

             부드러운 테크놀러지, 한전프라자 갤러리, 서울 

2002         Single Channel, 그 이후, 일주 아트하우스, 서울 

             한민족의 빛과 색,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0         기다리는 동안 즐겨라!, 아메리칸 파인아트갤러리. 뉴욕, 미국 

장혜연 (1968-) 

1996         크랜브룩 아카데미 오브 아트 대학원 졸업 

1994         샌프란시스코 아트 인스티튜트 대학 졸업 

1991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그룹전 

2002         변형된 행위, 까릴로 길미술관, 멕시코 시티, 멕시코 

             워터웍스 이세 아트 파운데이션 갤러리, 뉴욕, 미국 

2001         달빛공원,  베르템베르그 스투트가르트 주립 미술관, 스투트가르트, 독일 

             신작 상영전, 엔솔로지 필름 알카이브스, 뉴욕, 미국 

2000         젊은 모색전 2000: 새로운 세기를 향하여,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1999         제33회 브룩클린 아트 위원회 국제 영화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외, 뉴욕, 미국 

             크로스 컬춰럴 보이스2-기억 사이에서 스테판 갱 갤러리, 뉴욕, 미국 

1998         30FPS, 니팅 펙토리, 뉴욕, 미국 

1997         제15회 샌프란시스코 국제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제, 가부키 8극장, 샌프란시스코 

1996         L.A. 아시안퍼시픽 영화제,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로스엔젤레스, 미국 

전강옥 (1965-) 

2001    파리 I 팡테옹 소르본느 대학 조형 예술학 박사 

2000    렌느 에꼴데 보자르 5년 

        (국가 수석 조형 예술 표현 학위취득) 

1993    원광대학교 조소과 

개인전 

2002   불안정한 균형/신성한 놀이, MJC 문화 센터, 쏘, 프랑스 

        실 하나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인간, 라갤러리, 파리 

         중력/가벼움, 동제 반 사아넨 갤러리, 로잔, 스위스 

2001    메어 달린 시간, 그랑 꼬르델 갤러리, 렌느, 프랑스 

1997    중력과 자의성, 예술과 실험 갤러리, 렌느, 프랑스 

1996    금속의 뱀, 예술과 실험 갤러리, 렌느, 프랑스 

그룹전 

단체전/살롱/비엔날레등에 해마다 10여회 이상 참가 

진 신 (1972-) 

1996       플랫 인스튜트 대학원 졸업(디자인 건축, 예술사/비평 이론전공) 

1994       플랫 인스튜트 졸업(회화전공) 

개인전 

2004       Projects, 뉴욕 현대미술관, 뉴욕 

2003       Penumbra, 소크레이트 조각공원, 뉴욕 

1999       아펙스 아트, 뉴욕 

최선아 (1968-) 

1991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1995-2001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미술대학 

2000       영국 런던 슬레이드 스쿨 오브 파인 아트/런던대학 

2001       마이스터쉴러,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미술대학 

개인전 

2002       엠프티 풀 시티, 갤러리 미햐엘 네프, 프랑크푸르트, 독일 

           이지-해비, 루프트라움, 프랑크푸르트, 독일 

           동시대 예술영화와 비디오, 현대미술관, 스톡홀름, 스웨덴 

           러닝 아시아, 돈트미스, 프랑크푸르트, 독일 

           러닝 아시아, 이리스 카델, 칼스루헤, 독일 

2001       아트 앳 레일, 쿤스트할레 비엔나의 프로젝트, 비엔나, 오스트리아 

1999       플라워스앤드리브스, 라움, 마이케 벰, 프랑크푸르트, 독일 

그룹전 

2003       인 메디아 레스, 갤러리 아레세, 렌느, 프랑스 

           오픈 스튜디오 4, 쌈지 스페이스, 서울 

2001       프랑크푸르터 크로이츠, 쉬른 쿤스트할레, 프랑크푸르트, 독일 

2000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2000,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뒤나모-아인트라흐트, 갤러리 아카, 프랑크푸르트, 독일 

           리얼 워크, 베르크라이츠 비엔날레 4, 토르니츠, 독일 

1999       여성미술제 99 - 팥쥐들의 행진, 예술의전당, 서울 

탐 리(1969-) 
1998      프랫 인스티튜트 서양화 졸업 

1997      프랫 인스티튜트  건축학과 수료 

1993      머서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 건축학과 졸업 

개인전 

2003      브레인 팩토리, 서울 

그룹전 

2003      인화랑, 인트로 전, 서울 

          부르클린 브리워리 갤러리, 부르클린, 뉴욕 

1997      쉐플러 갤러리, 부르클린, 뉴욕 

          이스트 갤러리, 부르클린, 뉴욕 

1996      프랫 스튜디오 갤러리, 부르클린, 뉴욕 

